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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카자흐 유전 본격 생산
아다광구 생산시설 준공 6월 가동 … 2012년 하루 7500배럴로 확대

석유공사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전 개발에 성공했다.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북서부 악튜빈스크에서 2005년부터 유전 탐사를 시작한 아다광구 개발에 성공해 6

월2일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5월28일 발표했다.

아다광구는 석유공사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광구로, LG상사와 카자흐스탄의 베르톰이 각

각 35%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내기업이 중앙아시아에서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유전 개발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석유공사는 현재 아다광구에서 하루 2000배럴을 시험생산 중이나 2012년부터 7500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생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기업이 중앙아시아 유전 개발에 성공한 첫 사례”라며 “총

7125만달러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28>


